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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I�. 績 論

四象醫學은 體質醫學으로서 東武가 提示하는 體

質發顯의 根據는 ↑生情의特徵이다 �. 그러므로 性情

論은 四象醫學 成立의 土뿔이다 �. 또한 四象醫學은

心身醫學으로서 心身의 相關關係를 全面的이고 深

層的으로 解明한 最初의 醫學。�1다 �.
많存의 뽑學史에서 精神現象을 다루는 形而上學

과 身體現象을 다루는 形而下學은 뚜렷한 接點을

찾지 못한채 相關關係의 重要性만올 彈調하거나 假

說的이고 斷片的인 理論의 提示에 그쳐왔다 �. 따라

서 東武가 偶敎哲學의 性情論을 觀念的 哲學의 世

界에서 科學의 領域인 醫學說의 中心理論으로 使用

함으로서 哲學과 醫學을 하나의 領域에서 다룬 것

은 醫學史의 新紀元을 이루는 것이자 心身的 存在

인 �A間을 온전하게 理解할 수 있는 有用한 方法論

을 提示한 것이며 現實的으로도 그 有意性을 認定

받고있다 �.
그러나 性情의 論理體系가 心證이 아니라 科學性

을 認定받기 위해서는 첫째�, 體質發顯의 根據인 體

質 �J�.�j�l�j 性情의 特徵이 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

지에 對한 合理的 論據가 樹立되어야 하고 둘째 �,

性情의 陰陽的 氣의 運動의 合理的 原理가 說明될

수 있어야 하며 셋째 �, 四象的 感情分했의 l�當性。 �1

�*
니明되어야 한다 �.
이에 著者는 體質發顯의 根據인 性情의 特徵。�1

形成되는 過程과 形成된 特徵에 따라 나타나는 現

象을 陰陽的 氣의 運動原理로 分析하고 또한 四象

的 感情分類의 횟當↑生與否를 밝혀보고자 한다�.

�1�) 四端論�, 東뽑뽑世保元 �, �p�9

�l�l�. 本 를�t ‘
률빼

�1�. 性情짧의 陰陽的 原理

�1�) 體質의 發顯因子

東武는 體質은 職뼈의 大小에 依해 區分되고 鷹

服의 大小를 決定하는 것은 性情이라 했다�. 즉 �, 太

陽�A은 哀性遠散而 愁情�f足急하므로 뼈大맑小하게

되고 �, 少陽 �A은 愁性宏抱而 哀情�f足急하므로 牌大뽑

小하게 되고 �, 太陰�A은 喜性廣張而 樂情 �t足풍、하므로
빠大뼈小하게 되고 �, 少陰 �A은 樂性探確而 홉情 �t몽急
하므로 뽑大牌 �j 、하게 된다 �1�)

그렇다면 이러한 性情의 特徵은 왜 나타나는가 �?

性은 삶의 條件으로서의 環境 �(天빼을 客觀的으

로 觀察하는 것이고�, 情은 觀察의 結果에 依해 얻

어진 認識을 바탕으로한 個�A的이고 主觀的인 行鳥

의 過程이나 結果에 對해 느끼는 感情이다 �. 따라서
性과 情은 時間的 次序를 두고 發願되는 精神作用

이다 �.
그러므로 體質發願의 最初因子를 追跳해 들어갈

때 情은 性에 이은 第 �2의 發顯因子이며 當然히 性

은 第 �1 의 發顯因子가 된다 �.

�(�1�) 性의 特徵

가�) 性의 特徵의 發願理由

體質發願의 第 �1 의 因子인 性의 特徵은 어떻게 發

願되는가 �?

性이란 精神現象이 나타나는 根據로서 本體에 該

當한다 �. 天命之調性 �(中庸�) 에서 보듯이 性이란 自然

으로부터 �$훌與된 것으로 그 由來를 規 �J�E 할 수는 있

지만 왜 由來되는지는 여기서 論할 바가 아니다 �.
性이란 精神現象이 發願되는 最初의 根據로서 作

�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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用이 始作되면 同時에 分化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

分化를 四象的으로 볼 때 最初의 作用點이 어디인

가에 따라 장차 太少陰陽�A으로 區分되는 差異가

始作되는 것이다 �.
만약 作用이 始作되지 않는다면 精神現象은 나타

나지 않는다 �. 그러므로 반드시 어디인가로부터 作

用이 始作될 수밖에 없다�. 그 始作이 陽中之陽에서

시작된다연 哀性遠散하여 太陽 �A�o�] 되는 것이고 陽

中之陰에서 시작된다연 愁性宏抱하여 少陽 �A이 되

는 것이다 �. 그러연 왜 四뚫가 同時에 또는 正中의

中心點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�?

이와같은 물음이 四象醫學에서 意味있는 것인지

는 모르겠으나 東武의 表現을 빌려자연 며個體質이

나타나는 것은 陰陽之變化요 天理之 變化이므로 天

훌之 �E定은 固無可論也
�2�)
라 하였는 데 이 말은 體質

은 先天的인 것이고 �, 後天的 變化可能뾰은 없다는

뭇이다 �. 그렇다면 後天的 變化의 可융없生은없다하

더라도 先天的으로는 어떤 陰陽之變化 �, 어떤 天理

之變化에 依해 體質이 그와같이 定해지는지 또는

體質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論해 본다연

다음과 같다 �.
體質의 發願은 �A間이 現在와 같이 存在하기 위

한 必要 �{없件이다 �.
만약 四魚가 同時에 또는 正中의 中心點에서 作

用이 始作된다면 그것은 內經의 五뾰 �A論中 陰陽和

平之 �A�o�] 될 것이나 現實的으로 이는 成立할 수 없

다 �. 왜냐하면 완벽한 調化란 理想、일뿐 存在하지

않는다 �. 生命이든 生命이 아닌 無生物이든 氣의 世

界에서는 완벽한 平衛狀態에서는 運動이 일어나지

않으며 動的平衝을 想定한다해도 動的平衛時 運動

에 따른 變化는 일어나지 않으며 따라서 生成도

일어날 수 없다�.

�2�) 며觸讀�, 東뽑뚫世保元 �. �p�1�2

또한 進化論的인 見地에서 볼 때 同-種사。�1 의

偏差가 交又되는 가운데 보다 높은 適應力을 가진

優性形質이 出現하는 原理에 비추어 볼 때 四象的

偏差는 進化發展과 存在 그 自體를 위한 必要條件

이라고 할 수 있다 �.
따라서 精神現象의 根據이자 짧原地로서 性의 作

用의 始作은 四뚫中 어느 -集로부터 始作되고 그

것은 體質發願의 最初의 因子인 性의 特徵을 構成

하는 것이고 性의 特徵에 따라 第 �2의 因子인 情의

特徵이 決定되며 性情의 特徵이 어울려 四象體質。 �1

發願되는것이다�.

나�) 體質別性의 彈弱의 形成

四象 �N�1�1�J 性氣가 가장 彈한 것은 太陽�A은 上魚

�(哀性遠劇 �, 少陽 �A은 中上뚫 �(愁性宏抱�.�) �. 太陰 �A은

中下뚫 �(喜性廣張�) �, 少陰 �A은 下뚫 �(樂性深確�) 가 된

다 그러면 나머지 �3魚의 性氣의 §옳弱은어떻게 定

해지는 것일까 �?
�@ 性氣의 �F옳弱의 形成

〈運動法 �i�l�] �1�> 性氣의 形成法則

第 �1 原理 �, 가장 彈한 性氣는 엄然法則에 따라

先天的으로 定해진다 �.
第 �2 原理 �, 陽은 陽끼리 陰은 陰끼리 彈弱의 �{項

向性을 같이 한다 �.�(�1 位 �2位와 �3位 �4

位는 같은 陽이거나 같은 陰이다 �. �)

第 �3 原理 �, �3 位와 �4位는 �1位 �2位와 均衛을 이루

는 形뺀로 定해진다�.
�@體質別 性氣의 �F옳弱

上記의 法則에 따라 太陽 �A의 경우를 例로 들어

보면 다음과 같다 �.
�(太陽 �A의 例 �)

太陽 �A은 上魚가 가장 彈하다 �. �2位는 上記法則의

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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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 �2 原理에 따라 같은 陽인 中上篇가 �2位가 된

다�. 나머지 �3位와 �4位는 第 �3 原理에 따라 �1位 �2位

와 均衛을 이루는 쪽으로 定해진다�. 즉 �, �3 位와 �4位

중 보다 彈한 �3位가 가장 §옳한�1位와 陰陽的 相對

部位에 자리잡고 �4位가 �2位와 陰陽的 相對部位에

자리잡는다 �. 그러므로 �3位는 �1位인 上魚와 相對部

位인 下흙‘에�, �4位는 �2位인 中�t 魚와 相對部位인 中

下뚫에 자리잡는다 �. 즉 �, �1 位와 �3位 �, �2 位와 �4位는

對를 이룬다 �.
이와같은 法則에 따라 며象�A別 性氣�,의 彈弱의

�)�I原序를 圖表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�.

〈圖表 �1�> 四象�A영 �I�J 性혔의 꿇弱

�(�2�) 情의 特徵

가�) 情의 特徵의 發顯 理由

第 �2의 發願因子인 情의 特徵은 性의 特徵에 의

해 決定된다 �.
이 때 適用되는 頂理가 哀愁相成 �(同陽相成�) .喜樂

相資 �(同願體�) 의 原理이다 �.
�(太陽 �A의 例 �) 哀性極則 愁情動

哀極不濟 �I�{�I�] 쳤�:愁激外이
이 原理는 性極失中하면 情生遊動

�4�)
하는 데 이

때 陽은 陽끼리 陰은 陰끼리 發願되도록 한다는 것

이다 �. 그런데 이 原理는 性極失中하면 情生遊動하

는 경우 즉 �, 遊動之性이 遊動之情을 뚫發하는 경우

�3�) 四端論 �, 東醫짧世保元 �. �p�1�2
�4�) 며象뺨學原論 �p�5�5

만이 아니라 順動과 遊動을 不問하고 모든 경우의

性發則 情動의 경우에 適用되는 原理이다 .이를 整

理하면 다음과 같다 �.
〈運動法則 �2�> 性情의 相互運動法則

第 �1 原理 �; 性發則 情動

第 �2 原理 �; 哀愁相成 �, 喜樂
�*
홈資 �(同陽相成 �, 同陰相

資�)

이것은 哀性이 發하면 愁情이 動하게 되는 데 哀

性이 �!順動하면 愁情이 �l때動하고 哀性이 遊動하면

愁↑홉。�1 ��뾰動하는 法則이다 �.
따라서 太陽 �A의 경우 愁情이 �j효動하는 特徵은

哀性이 遊動하는 特徵 때문에 나타나는 第

�2 의 特徵이다 �. 順動이 順動을 홉發하고 遊動이 遊

動을 뚫發하는 것은 -般的인 �{맺向性을 意‘味한다�.
즉 �, 性의 꿇弱의 �f맺向性이 情의 彈弱의 �{맺向性을

決定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-般的인 �{맺向性이며 鐵

則은 아니다 �. 왜냐하연 �A間은 本能的으로 調和와

完全을 指向하므로 修養과 업律的 努力에 依해 遊

動을 止揚하기 때문이다 �. 따라서 修 � 不修에 따라

變化가 일어나지만 그 뼈向性은 빨常 內在한다 �.
이 法則이 成立하기 위한 陰陽의 運動 法則을 옳

究해 본다면

나�) 同陽相成 �, 同陰相資의 理由

〈圖表 �2�> 太陽人의 �g�J�J

�- �2�8 �-



上 *월 陽中之陽 哀 直升/

中上옳 陽中之陰 愁 橫升/

中下흙 陰中之陽 홉 放降＼

下 *혈 陰中之陰 g월 �降 i

�- 좋濟馬 ↑호↑홉輪의￠용陽的原理 �-

첫째 �, 性이 情에 영향을 미칠 때는 波動의 맴、理

가 作用한다 �. 이것은 엄然의 運動法則으로서 빛이

나 電波의 運動時에도 同-한 樣相을 보인다�.
둘째 �, 反者 道之動의 原理와 符合된다 �.
셋째 �, 性情의 相효作用時에는 陽은 陽사이에서만

�(陽中之陽�8陽中之陰�) 陰은 陰사이에서만 �(陰中之

陽�H陰中之陰�) 適用된다 �. �(理由는 情의 運動法則에서

論합�)

그러므로 體質發顯의 第�2의 因子인 情의 特徵은

第 �1의 因子인 性의 特徵에 따라 決定된다 �.

�2�) 情氣의 運動原理

情氣의 特徵이 廳器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運

動原理에 依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

哀愁홉樂의 氣의 運動形態와 �A事에서의 意味를 살

펴보고 情氣의 영향에 대한 東뽑뚫世保元의 關係條

文을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�.

�(�1�) 情氣의 運動形態

〈圖表 �3�> 情짧의 運훌�h形應

�(�2�) 情혔와 �A훌

가�) 哀情은 �4해↑事務할 때 哀別 �A之 散�E也이니

哀情非他 哀也
�5�)

즉 �, 哀情은 自身의 個 �A的일을 處理할 때 다른사

람이 나를 속이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니 哀情은 다

름아닌 슬퍼하는 感情이다�.

�5�) 擬充옮 �p�1�3

이 哀↑좁은 단순히 結果에 對해 슬퍼하는 것뿐만

이 아니라 先 �,�I�f 하는 欲求가 있으니 事務를 處理하

는 過程에서 希不歡 �(속지 않기를 바람 �) 하는 것이고

處理의 結果 속임을 當하면 �(散�) 슬프고 �, 속임을 當

하지 않으면 �(不散�) 슬프지 않은 것이다 �.
�(哀情�)

先行欲求...希不歡
結 果 �.�. �.ka �. �.�.TÀ

不歡 �. ..不哀

나�) 愁情은 行於交遇할 때 愁別 �A之 悔己也이니

愁↑좁非他愁也히

즉�, 愁情은 넓은 �A間社會에서 多樣하게 사랍을

만날 때 다른 사랍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에 對해

노여워하는 것이니 愁↑좁은다름아닌 노여워하는 感

情이다 �.
이 愁情 亦是 先行하는 欲求가 있으니 交遇를 맺

는 過程에서 希不悔 �(업신여김을 當하지 않기를 바

람�) 하는 것이고 交遇를 맺은 結果 업신여김을 當하

면 �(悔�) 노엽고 업신여김을 當하지 않으면꺼
�;
悔�) 노

엽지 않은 것이다 �.
�(愁情�)

先行欲求 �.�. .希不悔
結 果 �. �.�.`” �.�. �.a�

不悔…不愁

다�) 喜情은 行於黨與할 때 喜�g�U�A之 助�E也이니
훌情非他 훌也

�5�)

즉 �, 喜↑좁은 倫理的으로 맺어져야할 가까운 �A間

關係에서 무리를 지을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우

는 것에 대해 기뻐하는 것이니 喜↑좁은다름아닌 기

뻐하는 것이다 �.

�- �2�9 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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喜情의 先 �w하는 欲求는 黨與關係를 맺는 過程에

서 希助 �(도움받기를 바랍�) 하는 것이고 黨與를 맺은

結果 도웅을 받으면 �(助 �) 기쁘고 도움받지 못하면

�(不助 �) 기쁘지 않은 것이다 �.
�(喜情�)

先行欲求…希助

結 果 �. ..助…喜

不助 �.�.�.N
Uœ

라�) 樂情은 行於居處할 때 聚別�A之 保己也니 樂

情非他 樂也
�5�)

즉 �, 樂↑좁은 地理的인 與件에 따라 生活의 根據地

로서 居處를 安靜시킬 때에 다른 사랍이 나를 保護

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니 樂情은 다름아닌 즐

거워하는 것이다 �.
樂情의 先行하는 欲求는 居處를 安靜시키는 過程

에서 希保 �(도움받기를 바랍�) 하는 것이고 그 結果

保護를 받으면 �(保�) 기쁘고 保護받지 못하면 �(不保�)

기쁘지 않은 것이다 �.
�(樂情�)

先行欲求 �.�.�.^�OÝ
結 果…保…樂

不保…不樂

�(�3�) 情氣의 影웰

가�) 情氣에 따른 身體의 變化

�@太陽 �A의 例

頻起愁而 頻 �f�7�\�. 愁 �H�I�] 體협頻追而頻훌也 �.

�R쫓쩔者 �8꾸之�i�f�f 住훨處也 �@쫓齊追灌不定 �H�I�] �)�J�f 其不傷

乎 �6�)

起愁하면…顆협이 追하고

�6�) 띠端論 �p�1�4

�f�7�\�. 愁하면...體협이 漢하게된다�. 왜 그럴까 �?

첫째 �, 愁는 否定的인 結果에 對한 感情이므로 氣

가 빠져나간다 �(揚했

둘째�, 愁가 作用하면 陰陽的 相對部位인 中下뚫

에서 反作用이 일어난다 �.
따라서 愁 �(中上뚫�) 가 作用하면 氣가 빠져나가면

서 橫升하고 �, 中下흙에서 反作用이 일어나 역시 氣

가 빠져나가면서 放降하므로 睡쩔이 조이게 �(追�) 되

는 것이고 �, 愁情이 가라 앉으면 氣가 빠져나가는

것이 멈추므로 原來의 狀態로 돌아가 體혐이 풀어

지게 �(짧�) 되는 것이다 �. 이와같이 體협이 조였다 풀

어졌다하는 것이 -定치 않아 府을 陽하게 되는 것

이다 �.
�@少陰�A의 例

�1�'�=
發喜而 �1�'�=�J�& 훌則 �R멤服 �1�'�=

間而
�1�'�= 俠也 �.

�R뼈硬者 牌之 �i�f�f 住훨處也 �. �n멤眼關쨌不定則 牌其不

陽乎이

發喜하연…뼈服이 閒하고

收喜하면…뼈硬이 俠하게된다 �. 그 理由는
첫째�, 喜는 肯定的인 結果에 對한 感情이므로 氣

가차오른다 �. �(��觸
둘째 �, 喜가 作用하면 陰陽的 相對짧位인 中上薰

에서 反作用이 일어난다�.
따라서 喜 �(中下흙 �) 가 作用하연 氣가 차오르연서

放降하고 �, 中上魚에서 反作用이 일어나 氣가 차 오

르연서 橫升하므로 뼈股이 넓어지게 �(關�) 되고 �, 喜情

이 가라앉으연 氣가 차 오르는 것이 멈추므로 原來

의 狀態로 돌아 �7�t 뼈職이 좁아지게 �(뺏 되는 것이다 �.
이와같이 가솜과 겨드랑이가 넓어졌다 좁아졌다하

는 것이 -定치 않으므로 牌가 陽하게 되는 것이다 �.

�- �3�0 �-



↑훗 f홉
發願樣象 內在的,先옳的 外顧的,經顧성
時間的 差序 先 後

主客의 立陽 客顧성 觀察 主職성 實@훌

�- 좋濟馬 性↑홉짧의陰陽的 原理 �-

�@少陽 �A의 例

忽훌해哀而忽止哀則 홉曲忽屆而忽뼈也 �.
휴曲者 賢之所住훨處也�. 흉曲屆뼈不定則 뽑其不

傷乎
�6�)

動哀하면…홉曲이 댐하고

止哀하연…홉曲이 뼈하게 된다 �. 그 理由는
첫째 �, 哀는 否定的인 結果에 對한 �!현情이므로 氣

가 빠져나간다 �. �(掛했

둘째 �, 哀가 作用하면 陰陽的 相對部位인 下뚫에

서 反作用이 일어난다 �.
따라서 哀情 �(上魚 �) 이 作用하연 氣가 빠져나가면

서 直升하고 �, 下흙에서 反作用이 일어나 氣가 빠져

나가면서 陽降하므로 휴曲 �(엉덩이 部때이 굽어지

게 �(屆 �) 되고 哀情이 가라앉으면 氣가 빠져나가는

것이 멈추므로 頂來의 狀態로 돌아가 휴曲이 펴지

게 �(�1�$�) 되는 것이다 �. 이와같이 엉덩이가 굽어졌다

펴졌다 하는 것이 一定치 않으므로 뽑이 傷하게 되

는것이다 �.
�@太陰 �A의 �{�9�l�J

斷흉樂而屬失樂則 背뼈暴揚而暴柳也 �.
背뼈者 �8벼之所住훌處也�. 背뼈柳揚不定 �H�I�J �H퍼其不

傷乎 .찌

得樂하면…背뼈가 據하고

失樂하면…背뼈가 빼하게 된다�. 그 理由는
첫째 �, 樂은 肯定的인 結果에 對한 感情이므로 氣

가 차 오른다�. �(�1騙�)

둘째 �, 樂이 作用하면 陰陽的 相對部位인 上뚫에

서 反作用이 일어난다 �.
따라서 樂情 �(下뚫 �) 이 作用하연 氣가 차 오르면서

隔降하고 �, 土魚에서 反作用이 일어나 氣가 차 오르

면서 直升하므로 背뼈 �(목덜미 �) 가 들어 올려지게
�(據�) 되고 樂情이 가라앉으연 氣가 차 오르는 것이

멈추므로 原來의 狀態로 돌아가 背碩가 가라앉게

�(�f�!�p�) 되는 것이다 �.

이와같이 목덜미가 들어올려졌다 가라앉았다 하

는 것이 -定치 않으므로 麻가 傷하게 되는 것이다 �.

以上에서 보는 바와같이 情氣의 陰陽의 �l훨性에
따른 運動法則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�.
〈運動法則 �3�> 情氣의 運動法則

第 �1 原理 �; 作用 反作用의 原理

第 �2 原理 �; 距離比例의 原理

이것은 情氣가 作用하면 陰陽的 相對部位에서 反

作用이 일어나는데 이 때 距離比例의 原理가 適用

된다는 것이다 �. 즉 �, 上흙와 下
�*
월사이 그리고 中上

魚와 中下뚫사이에서 作用 反作用이 일어난다 �.

�3�) 性혔와 情헐의 運動法則의 差異

↑生氣의 運動에는 性發情動 �(同陽相成 �, 同陰相資 �)

의 原理가 連用되는 데 情氣의 運動에는 距離比例

의 原理가 適用되는 것은 어떤 理由일까 �?

〈圖表 �4�> 性情의 屬性의 差異

圖表에서 보듯이

�(�1�) 性혔의 運動特性

첫째�, 個�A의 삶에서 당身의 �B的을 隨行하기 위

한 行馬以前에 삶의 條件으로서의 環境을 客觀的인

立場에서 觀察하는 것이므로 그 影響力이 크지 않

고 둘째 �, 性은 情으로의 氣의 變換이 이루어져 氣

의 出口가 있으므로 性自體內에서의 作用反作用이

�- �3�1 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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愁性이 次位의 正中之職이 된다 �.
셋째 �, 陰勢力과 陽勢力 사이에 均衛을 위하여 �3

位의 正中之輪은 偏彈한 上흙、와의均衛을 맞추기

위하여 下薦가 된다 �.
넷째 �, 中下魚는 엽動的으로 偏弱하게 되며 이는

次位의 1�中之職인 中上魚와의 陰陽의 均衝을 맞추

는 結果가 된다 �.

일어나지 않는다 �. 셋째 �, 性發則情動 �g�p�, 性에서 情

으로의 氣의 變換이 이루어질 때는 同陽相成 � 同陰

相資의 過程으로 氣의 彈弱만을 傳한다 �.
넷째 �, 性의 作用인 環境觀察의 結果 얻은 情報와

그에 따른 認識이 實體的인 行鳥인 �A事에 活用되

어 情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相成 � 相資의 原理

와 關係없이 같은 뚫에서 作用된다 �.

나�) 情氣의 彈弱이 定해지는 過程과 理由

첫째 �, 上흙의 哀性이 偏彈하므로 性짧홉動 �(同陽相

成�) 의 原理에 따라 中上뚫의 愁情이 偏彈하게 된다 �.
둘째 �, 中上熊의 愁性이 두 번째로 彈하므로 性發

情動의 原理와 波動의 原理에 따라 上옳의 哀情이

두 번째로 彈하게 된다 �.
셋째 �, 下魚의 樂性이 세 번째로 彈하기 때문에

性發情動의 原理와 波動의 原理에 따라 中下熊의

喜情이 세 번째가 되야 하나 偏彈한 中上흙의 愁情

의 偏彈 �(愁情�1�J�E急 � 愁情遊動�) 의 作用에 의한 反作

用으로 짧陽을 입어 偏弱하게 된다 �.

넷째 �, 下뚫는 自動的으로 세 번째가 된다�.

�(�2�) 情氣의 運動特性

첫째�, 自身의 目的을 隨行하기 위한 主觀的이고

實體的인 行鳥의 結果에 對한 感情이므로 그 影響

力이 彈하다 �.
둘째 �, 行鳥의 最終的 結果에 對한 感情이므로 氣

의 出口가 없어 情 自體內에서 作用 � 反作用이 일

어난다 �.
셋째 �, 作用 � 反作用이 일어날 때 뚫離比例의 原

理가 適用된다 �.
�4�) 四象 �A�5�J�l�j 四흙으 �| 性情의 꿇弱

〈圖表 �5�> 太陽�A으 �| 性情의 �a옳弱

性

�2

�4

以上의 過程과 理由에 따라 다른 體質의 性情의

彈弱은 다음과 같이 定해진다 �.

�(�1�) 太陽人

�(�2�) 少陽�A
�#�-
歸
-
懶-
앤

情

�-�2�-�1�-�4�-�3

懶
-
物-
懶-
앤

上 흙 �(哀�)

中上魚 �(愁�)

中下옳 �(홉�)

下 흙 �(뿔

廳
-
채-
얘-
懶

情

�2�-�3�-�4

〈圖表 �6�> 少陽�A의 性情의 끓弱

性

�4

�#�-

購
-
애-
懶

上 願 �(哀�)

中 �t 뚫 �(愁�)

中下崔 �(홉�)

下 魚 �(뿜

가�) 性氣의 �?옳弱이 定해지는 過程과 理由

첫해 �, 哀性의 偏행은 體質發顯의 最初의 因子이

자 生命作用의 最初의 始作點으로서 이는 先天的이

고 엄然法 ���I�j 에 依한 것이다 �.
둘째 �, 陽은 陽끼리 陰은 陰끼리 彈弱의 �{없向性을

함께 한다 �. 그러므로 哀性이 偏彈하므로 같은 陽인

�- �3�2



�4 짧 性 ↑홉 $훌 �M�f
上 願(哀) �2 �1 �I�I�i�!�i

中上魚(愁) �2 �2 8훌

中下흙(훌) �4 �4 �4 �J�j�f

下 뚫(빼 �3 �3 �3 흡

�- 좋濟馬 ↑효↑홉論의陰陽的 原理 �-

위 圖表에 依하면 哀性은 偏彈하고 哀情은 次中

이며 愁性은 次中이며 愁情은 偏彈하다 �.
그런데 왜 뼈가 偏大之職 �(�1 떠이 되고牌가次位

의 正中之職 �(�2떠이 될까�?

�(�3�) 太陰�A

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�.

太陽之聽能廣博於天時 故太陽之神充足於頭腦

而屬師者大也�.
太陽之牌能勇統於交遇而太陽之府不能雅立於黨

與끼

懶
-
얘-
챈-
廳

情

�-�4�-�3�-�2�-�1

懶
-
앤-驗
一
챈

上 魚 �(哀�)

中上짧 �(愁�)

中下薦 �(훌�)

下 짧맺 �)

耳以廣�1행天時之聽力 提出律海之淸氣 커다南於上

魚鳥神 而注之頭腦없 �I�I�I�t�\ 積累鳥服海 �.
텀以廣�1행世會�Z�i�i�t 力 提出훌海之淸氣 힘滿於中

上뚫없氣 而注之背�H�i�l�t 罵體 積累鳥體海

中

-
弱
-
끓
-
中

�3�-
偏
-
偏
-
�
次

情

�-�3�-�4�-�1�-�2

�(이 少陰 �A

〈圖表 �8�> 少陰�A의 性情의 끓弱

性

�3
�4
�2

앤
-
顧-
함-
驗

上 魚 �(哀 �)

中上짧 �(愁�)

中下魚 �(훌�)

下 짧 �(뽕
뼈以練達事務之哀力吸�4흉춰값海之淸 �t�t 入千師以

滋뼈元

牌以練達交遇之愁力 吸得 �g훌海之淸 �t�t 入子牌而

滋牌元밍

太陽�A은 哀性이 偏彈 �(遠散 �,�I�t 꾀하므로 神이 頭

腦에 充足합이 �1位가 되고 �, 哀↑좁은 次中 �(�2位�) 하므

로 뼈海의 淸 �t�t 을 吸得하여 뼈의 根源을 滋養함은

�2位가 되며 愁性은 次中 �(�2때하므로 氣가 背짧에

充足함이 �2位가 되고�, 愁情은 �{足急 �(�1�t 꾀하므로 顆

海의 淸 �t�t 을 吸得하여 牌의 根源을 滋養함이 �1位가

되어 師와 牌 사이에 彈弱을 區分하기가 어려울 것

같으나 愁情의 경우 行於交遇할 때는 �I�I價動하여 滋

牌元하지만 行於黨與할 때는 遊動하여 滋牌元하지

않고 헝激 �)�f�f 하므로 結局 牌가 뼈보다 弱하게 되어

�5�) 四象�A別 性情의 끓弱과 鷹뼈의 大小關係

四象 �A 別 ↑生情의彈弱을 考察한 結果 購略의 大

小關係와 -致하는 것은 情의 彈弱이 아니라 性의

彈弱과 -致하는 것을 알 수 있다�. 왜 그럴까 �?

〈圖表 �7�> 太陰�A의 性情의 꿇弱

�'�1�1�:

�4

�2

〈圖表 �9�> 性情의 꿇弱과 廠略의 大小 �(太陽�A의 �f�J��

�-�3�3�-

�7�) 擔充옮 �p�p �1�4�,�1�5
�8�) 鷹뼈옮 �p�p �2�1�,�2�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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뼈가 �1位 �, 牌가 �2位가 된다�.

�2�. 앓存의 性情훌훌과훌濟馬 性情뚫의 훌異點

�1�) 本體論

�(�1�) 많存의 本體論

東武는 �{需學者로서 �{짧家哲學에서 本體論이 本格的

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宋代 周緣漢의 太極圖

說이 發表된 以後로서 太極圖說은 �{짧家哲學上 最初

로 宇숨論과 �A뽑움을 繼的으로 連結한 글이다
�9�)

그 以前에도 本體에 對한 械念은 있었고 이미 漢

代에 周易의 陰陽의 待對原理에 표行의 氣의 運行械

念이 合하여 太極。�1�- 元氣라는 廳念을 갖게 되었으

나 當時에는 宇숨論과 서짧。 �1 함께 다루어지지 않

았으며 周澈찢의 太極圖說이 發表되고 程伊川이 太

極을 陰陽氣化之所以로써 理라하고 다시 朱子가 이

를 이어 받아 性 ���[�H 쫓라 한데서 本體의 理氣論爭야

觸發되었다 �. 朱子가 ↑生을理라 한 것은 �A間의 道德

的 根據로서의 善의 總對的 根據를 確立하기 위한

것으로 善의 根據를 理라하고 그 理를 實在하는 것

으로 할 때 理는 不變의 것이되나 만약 氣라하면 氣

는 끊임없이 變化하는 것으로 絡對性을 職與하기 어

렵기 때문에 理의 實在를 主張한 것이다 �.
本體란 現象의 根據로서의 實在를 意味하며 그

實在가 氣인가 理인가의 問題。�1 다�.
本體論은 宇숨論的 本體論과 �A↑훗論的 本體論으

로 나누어진다 �. 宇숨的 本體는 宇숨의 根源的 寶在

를 말하고 �A性的 本體는 �A問心性의 根源으로서의

實在를 말한다 �. 그러나 事활上 宇숨的 本體와 �A性

的 本體는 別個일 수 없으며 �f홈敎哲學的으로는 �A

�9�) 東洋함쩔의 本醒옳과 �A性論 �. �p�7�8
�1�0�) 獨行編 �, 格쫓�t훌 �. �p�7�1
�l�l�) 反찜짧.험종�k훌 �. �p�3�5

性的 本體의 쐐明에 關心이 集中되었던 것이다 �.

�(�2�) 李濟馬의 本廳융
東武는 韓國哲學上 朱子學이 國內에 流入되고 朝

雖朝末까지 本體에 對한 論爭이 끊이지 않았음에도

不狗하고 법身의 本體的 立場을 짧存의 本體論과

比較하여 直接的으로 言及하지 않았다�.
그러나 東武의 本體的 立場은 뚜렷하다 �. 그것은

東醫짧世保元의 띠端꿇과 續充論에서 全的으로 性

을 氣로서 說明하고있는 것으로 알 수 있고 本 議

考의 힘옳에서 보듯이 再옳의 餘地가 없다�.
즉 東武의 本體的 立場은 氣一元論이다 �.
그런데 이는 東醫옳世保元의 結論이고 格致훌에

서는 東武의 本體的 立場을 誤解할 所地가 있는 文

句가 있어 이에 對한 때明을 通하여 東武의 本體的

立場을 밝혀보고자 한다 �.

〈引用文〉
�@性者理也 情者欲也 �. 理之未題뾰者謂之才 欲

之不合於情者謂之愁 �1�0�)

�@性純善也 �, 聖�A與君者小 �A�- 同也 �, 心可以善惡
也 �, 聖�A與君者 �I�J 、�A萬珠也 �.

�@性理也 �, 末來也 �. �1�J�i�. �A與君者�4 、 �A�- 同理於未

來也�.
�@心欲也見在也 �, 뿔 �A與君者 �4 、 �A萬採欲於見在

也
�I�I�)

�@戰 �f훌
�C�D ↑훈은 理義가 갖추어진 것이고 情은 하고자 하

는 것이다 �. 理義가 性에 온전히 갖추어 發願

�-�3�4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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되지 못하는 것을 才能이라 한다 �. 하고자 함

이 뭇에 맞지 않는 것을 愁ι、이라한다�.
�@ 性은 純善한 것이니 本性이 善한 것은 聖�A

과 小 �A이 한 가지로 같다 �. 心은 善할 수도

惡할 수도 있으니 마음의 善惡은 聖 �A과 君子

와 小 �A이 萬 가지로 다르다 �.
�@↑훈의 理議가 具顯되는 것은 未來이니 뿔 �A과 君

子와 小 �A이 未來에는 理義를 한 가지로 한다 �.
�@ 心이 하고자 하는 것은 現在이니 뿔 �A과 君子

와 �I�j 、�A이 現在에는 하고자 하는 것을 萬가지

로 다르게 한다 �.

引用文의 意味를 論究해 보연

�(�1�) 의 性者理也와 �(�3�) 의 性理也의 句節은 朱子가

主張한 性郞理의 意味로 오해할 수 있다 �. 그러나
�(�1�) 의 性者理也는 懶 �n理 �(性이 곧 理 �) 의 意味가 아

니다 �.
만약 性이 朱子의 主張과 같은 存在꿇的 賣在로

서의 理라면 理가 本性에 未盡하는 경우는 있을 수

없다�. 東武의 理는 올바른 理致로서의 理養를 意味

한다 �. �(�3�) 의 性理也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�. 性理也
未來也는 �I�L했也見在也의 句節과 어울려 �A間이 追

求해야할 理想的 價 �{直로서의 善의 理致가 實現되는

것은 未來라는 뭇으로 東武의 立樓에서 性의 理는

善의 根據로서의 實在를 意味하는 理가 아니라 性

의 性格을 規定하는 抽象的 � 擺念的 理 �, 價�f輔定의
理일 뿐이다 �.
만약 �, 이 때의 理가 存힘융的 寶在로서의 理라면

現在와 未來의 區分이 있을 수 없다 �.
따라서 東武의 性의 本體的 立 �t옳은 氣이며 또한

�1찌 李濟馬의 宇숨諸과 四象的 짧뼈홈라훨의 t�當性 考察�,�p 찌�8
�1�3�) 中庸
�1�4�) 中庸�, 朱子註
�1�5�) 性理�*全 �p�p �5�4�8�, �5�4�9

東武의 對象觀은 -元論
�1�2�) 이므로 東武의 本體論은

氣-元論이다 �.
�(그렇다면 朱子가 �A間의 道 �t觀섬 根據로서의 善

의 絡對的 根據를 確立하기 위한 텀的에서 理를 存

在論的 理라고 主張한 것이라연 東武가 性을 純善

하다고 主張하는
�*
없훌는 어디에 있을까 �?�)

�2�) 性情論

�(�1�) 性 論

개 朱子의 性論
�(中庸�)

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

훌愁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�.
中也者 天下之大本也 �, 和也者 天下之達道也

�1�3�)

�(朱子註�)

喜愁哀樂 �, 情也 �, 其未發則性也 �, 無所偏倚故 謂之

中�, 發而皆中節 情之표也 �,
無所乖房故 謂之和 �, 大本者 天命之性 天下之理

皆有此出 道之體也�.
達道者 �f홈性之謂 天下古今之所共有 道之用也

�1�4�)

�(性理大典�)

性者心之理也 �, 情者性之動也 �. �. 未動짧性 �E動

鳥情 �. �. 性無不善 心所發寫情或有
不善

�1�5�)

朱子는 훌愁哀樂이 發顧되지 않은 것은 性이며

性윤 치우친 바가 없으므로 中이라하고�, 喜愁哀樂
은 感情인데 喜愁哀樂의 感情이 發하되 節度에 맞

는 것은 情의 바름이며 어긋난 바가 없으므로 和라

하였다�.
또한 큰 根本이라는 것은 自然으로부터 嚴與받은

�- �3�5 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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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A間의 本性을 말하는 것으로 天下의 모든 理가 모두

이 本性에서 나오며 道가 由來되는 本體라고 하였다 �.
즉 �, 朱子의 性은 하늘로부터 股與받은 것이요 實

在로서의 理이자 �A間의 道德的
�*
없훌이며 치우치는

바가 없으므로 큰 根本으로서의 中이라 하였다 �.

나�) 李濟馬의 梅옮

�i�l�l 往必휩哀 �, 來必깅흡樂 �, 臨必�J륨愁 �, 立必有홉 �, 喜

愁哀樂 �A性也 �, 往來臨立 天命也… 많有來

往立臨之命 �w 亦自有不來往不立臨之命也 �, 是

故 喜愁哀樂者 來往立臨之 間與�A相接之性而

有節不節也 �, �*�m恐�#잃者 不來往不立臨之時 엄

�E獨得之性而有中 不中也 �.
洞知天下 �A心之善↑生然後 喜愁哀樂 �E發而節也 �.
洞知天下 �Aι、之惡愁然後 喜愁哀쩔未發而中

也
�1�6�)

�@ 未發而↑를뾰 此非漸近於中者乎

�E發而엽反 此非漸週‘節者乎 �l 끼

�@意 性之主宰也 �. 意往而求知 得知而反之性也 �.
故得之者意也 �, 實求則養性也 �, 藏之者 性也 �.
學問之道無他 �, 求之홈意而 �B�, 思辦之道無他 �, 藏
之흩性而 �B�.�1�8�)

�@ 天生萬民 性以慧覺�1�9�)

東武의 性에 對한 見害는 獨特하다 �.
性에는 喜愁哀樂이 �E發하는 性도 있고 末發하는

性도 있다�. 이 性은 天命에 따라가름되며 天命은

업然에 의해 �A問에 �g훌與된 것으로서 往來臨立이

있는 命과 往來 臨立이 없는 命으로 나윈다 �. 命이
란 單純한 命令이 아니고 �A問의 삶 또는 行鳥를

�1�6�) 反省짧 �p�3�2
�1�7�) 四觸옳 �p�1�3
�1�8�) 備略編�, 格致훌 �, �p�1�7
�1�9�) 性命讀 �p�5

意味한다 �. 往來臨立이란 他 �A과의 關係에서의 行의

모습이고 이 때의 性은 與 �A 相接之性이자 喜愁哀

樂이 發顯되는 性。�l 고 往來臨立이 없을 때는 他 �A

과의 接觸이 없이 훌로 있을 때로 이 때의 性은 범

�B獨得之性이자 喜愁愛樂의 發顯이 없는 性이다 �.
이들 性은 朱子의 境遇와 같이 무조건 中한 것이

아니고 節�不節�, 中�不中이 있다 �. 未發之性과 �E發

之性이 中�節하는方法으로는 �A問의 善性을 知한

뒤에 �E發之性이 節하고 �A間의 惡愁을 知한 뒤에

未發之性。 �1 中한다하였다 �.
喜恐哀樂의 性이란 感情이 아니고 삶의 環境을

觀察하는 것인데 풀어보면 �A間의 本 性이 善하다

는 것을 알고나서 世上을 살펴보되 업身이 善하고

자 하는지 스스로 늘 돌이켜보면 그 살피는 것 �(喜

愁哀樂 �E發之性�) 이 節度에 맞게 되고 �,�A 間의 惡했

을 알고나서 훌로 조용히 딩己법身의 內面을 살피

되 ↑효常했心의 發動을 훌훌뾰하면그 살피는 것 �(喜

愁哀樂未發之性�) 이 치우침이 없게 된다 �.
또한 性은 �� 慧롭게 깨우철 수 있는 能力을 훌眼

받았으며 이러한 性을 主宰하는것은 意로서 意의

王宰에 依해 觀察하고 觀察의 結果 얻은 認識은 다

시 性에 간직된다 �.
이러한 性에 對한 東武의 見짧는 朱子가 性올 理

라하고 未動 �i�i�t 는 것이라 한 것과는 전혀 다르며 以

前의 어떤 見漸와도 比較할 수 없으며 精神의 本領

을 가장 精密하고 正確하게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�.

다�) 性郞理說 批判

程伊川이 太極을 陰陽氣化之所以로서 理라하고

朱子가 이를 이어받아 性則理라한것은 本體的 意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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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서 �A間心性의 根源的 實在가 理라는 뭇이며 朱

子는 이 理를 性善의 根據로 뚫댐�f였다 �.
이러한 主張에 對한 議讓의 核心은 다음 세가지

이다 �.
첫째 �, 太極은 陰陽氣�{않所以일까 �?

둘째 �, 性이 곧 理일까 �?

셋째 �, 善의 根據는 理일까 �?

첫 번째 論議의 答은 太極은 陰陽氣化之所以가

아니다이다 �.
太趣은 現象의 根源이자 最初로서 想定된 것이

다 �. 太極이 -動하연 陽이 되고 一靜하면 陰이 되

는 것으로 太趣은 陰陽의 以前段階이자 陰陽이 그

로부터 생겨나는 根源이지 所以 �(까닭 �, 理由 �) 가 아

니다 �. 또 太趣을 理라하면 太趣生兩樓에 結付지어

볼 때 陰陽은 氣�,이므로 理生氣한다는 것인데 理에

서 氣가 化生되어 나올 수가 없다�. 본래 太趣이란

用語는 對象 그 업體를 일걷는 것이자 對象의 -元
的 屬性을 아울러 內包하는 用語이다 �. 여기서 對象

이란 實體를 일걷는 것으로 어떤 境遇에도 寶體란

氣를 흉‘味하며理일 수는 없다 �.
또한 太極은 理이고 陰陽을 氣의 出發로 본다연

太極은 現象의 最初段階가 될 수 없으므로 本體의

이름을 얻을 수 없다�.
두 번째 論議의 答은 性은 理가 아니다이다 �.
性은 마음의 바탕이자 �A↑生的 本體 �(太빼를 指

稱하는 것인데 精�j神現象은 氣이며 現象이 氣라연

現象의 根源的 實在인 本體도 氣일 수밖에 없다�.
現象과 本體의 差異는 分化와 未分化의 差異일 뿐

이며 實質에는 變化가 있을 수 없다�.
세 번째 論讓의 答은 善의 根樓는 理가 아니다

이다 �.
善이란 惡과 �1�f�t 對되는 廳�:으로 相對廳�:에 總對

�2이 反省짧 �p�3�5

根樓란 存在하지 않는다.그러므로善의 總對根據를

想定한 것 자체가 잘못된 意圖이고�, 또한 善과 惡은

價�{直擺念�:이며 價 �f直란 嚴密‘하게말하면 �A間의 主觀에

依해 決定되는 것이고 個 �A의 主觀。 �l 社會的 合意를

거쳐 共感帶가 形成되는 것이다 �. 그랜로 主觀 價
�{直이자 相對擺念에 絡對 �1없훌는 있을 수 없다 �.
또한

�*
홈對與否를 떠나 善의 根據가 理라면 惡의

根據도 理일 수밖에 없으므로 善의 根據를 理라고

한 意味가 없다 �.

라�) 李濟馬의 性善論

朱子가 性을 理라한 것은 善의 總對性을 確立하

기위한 目的이었는 데 東武는 性을 氣라함으로써

이와같은 主張에 1�面으로 背團되면서도 性이 善하

다는 데에는 同調하였다 �.
그러연 東武가 性을 善하다고 主張하는 根據는

어디에 있고 또 그 根據는 앓當한 것인가 �? �A 間의

本性이 善한가 惡한가 또한 그 根據는 무엇인가에

대해 말하기 前에 善과 惡이 主觀的 價�{直이자 相對

職웅임에 비추어 이들을 區分하는 基準이 먼저 設

定되어야 한다 �.
�i�l�l 東武의 善惡의 基準과 根據

�0�)�- 同者善也 �, 同故易知也 �,
�@ 萬珠者惡也 �, 萬採故難知也 �2이

〈圖表 �1�0�) 善惡의 基準

�| 善 �I �-T�
�| 惡 �| 萬흉

易知

難知

이러한 區分은 善惡을 區分하는 基遭이며 이 基準

을 따르자연 性은 一同하며 易知한 것이어야 하는

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根據는 直接 말한 바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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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 東武의 性이 善하다는 主張응 용當한

것인가 �?
�@ 性홉옮의 �� 當性 論究

按컨대 現實的으로 �A間은 善과 惡의 兩面을 다

가지고 있다 �.
그렇다면 �A間의 本性은 善할까 �? 惡할까 �? 아니연

善과 惡 兩面을 다 가지고 있을까 �?

善이란 한마디로 定意하자연 함께 잘되기를 바라

는 것이고 惡이란 한마디로 定意하자연 혼자만 잘

되기를 바라는 것이다�.
그런데 �A間만이 아니라 모든 生命은 태어날 때

부터 잘 살기를 바라는 先天的 欲求가 있다 �. 이 時

期에는 함께 �(共同 �) 라든가 혼자 �(獨�) 라는 意識이 없

지만 잘못되기를 바라는 境遇는 없으므로 이를 善

의 端初라할 수 있다 �. 이것이 意짧의 成熟過程에서

나 이외의 存在를 認識하게 되고 共同善을 追求하

게되면 이를 善이라 하고 獨善을 追求 하게되면 이

를 惡이라 하게 된다 �.
그러므로 善의 端初는 先天的으로 가지고 태어나

는 것이고 훌正한 意味의 善과 惡의 區分은 後天的

으로 나누어지는 成熟과 未熟의 差異일 뿐이다�.
要約하면 善이란 先天的으로 그 端初를 가지고

태어나서 精神의 成熟에 따라 後天的으로 圓滿하게

具顯되는 것이므로 本質的인 것이고 �, 惡이란 先天

的인 善의 端初를 精神的인 未熟 때문에 具願하지

못하는 것이므로 非本質的인 것이다 �.
以上의 論理에 따라 東武가 性은 純善하다고 主

本願섬
共同善 �l
’훌善 �| 非本顧성

�2�1�) 情짧分類에 對한 東西比較 考察 �p�3�6

張하였으되 그 根據에 對해서는 말한바 없지만 性

이 純善하다는 主張。�l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다 �.
�(�2�) 情 論

가�) 짧存의 뺑情의 分縣 �1�)

�t藍�C �r禮運編」…喜愁哀↑뿔愛惡欲 의 七情

佛敎 「釋�R要賣�j …喜愁憂↑뿔愛↑륨欲 의 七情

性理學 ...喜愁哀찢愛惡欲 의 七情

內經 「本神編」…愁喜思憂恐 의 �1�i�. 情 �(志�)

張 � 馬合註…愁喜뽑憂悲恐驚 의 七情

老子...喜愁憂悲好慣欲의 七情

나�) 李濟馬의 感情分類와 分類의 �� 當↑훗
�C�D 李濟馬의 感情分流

東武는 �A間의 感情을 喜愁哀樂의 四情으로 分類

하였다 �.
이 四情이 뺑情의 -部만을 가리키는 것이라연

四象醫學의 情論은 不完全한 것이 된다 �. 그리고 이

四情。�l 모든 感情을 包括하는 것이라연 感情을 表

現하는 다른 用語들은 어디에 所屬되는 것일까 �?

結論을 말하면 喜愁哀業의 며�1좁은 感情의 一部廠

念이 아니라 모든 感情을 包括하는 것이다 �. 이를
東武가 爛學者였으므로 우선 性理學의 七情을 가지

고 分析해 보연 다음과 같다�.

以上의 圖表에서 보듯이 性理學의 七情은 同-한
次元의 感情이 아님을 알 수있다 �.

〈圖表 �1�2�> 東武의 �l뺑↑홉의 分類體系 �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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며 象 八 촬
太홈 陰階

先行欲求 樹홉 結果 뺀홉 월의훌1�

�J�t�I�; 哀 ,騙
ÉçN
�J�t�I�; �g

不歡 不훌 4騙
惡(惡폈

R훌 愁 ÅÆ�i�t
希不힘 愁

不海 不愁 得휠欲(體)
助 효 得월

훈助 홉
不助 不흉 짧힐

훌뻐홉)
保 몇 得휠

希保 業
不保 不몇 없氣

며 情 陰陽的屬性 連動形뺑 意‘ 味

哀 陽中之題 直升
tit抗없이 빠져 나가는

氣효g

*훌 陽中之陰 橫升
反樓하연서 빠져나가는

氣運

홉 陰中之題 放降 받아들이는 氣運

찢 陰中之陰 P집降 ’疑縮시키는氣週

�- 李협馬 ↑효↑홉論의陰陽的 原理 �-

위 圖表를 좀 더 �f子細히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�.

〈圖表 �1�3�> 東武의 感情의 分類體系 �n

↑生理學의 七情올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�.
첫째 �, 欲은 生命力이다�. 生命을 維持하고자 하는

즉�, 잘 살고자 하는 欲求다 �.
이것은 가장 根源的인 것으로 여기에서 �A間의

모든 行動樣相과 感情이 分 �1�t 되어 나온다 �.
둘째 �. 惡와 愛는 欲의 實現過程에서 나타나는 두

가지 心的 狀態이다 �.
폼는 싸랍을 �) 미워하거나 �(일이 �) 잘못되는 것을

싫어하는 것이니 곧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�.
愛는 �(사랍을�) 사랑하거나 �(일이 �) 잘되는 것을

좋아하는 것이니 곧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다�.
셋째 �, 哀愁喜樂은 惡와 愛의 心的 狀뺑에서 行해

진 行없의 結果에 따라 나타나는 네 가지 感情이다 �.
이 중에서 哀와 愁는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惡

의 心的 狀뺀에서 由來되는 것으로 行훌와 行없의

結果以前에 惡로부터 事務를 통하여 속지않기를 바

라고 �(希不數�) �, 交遇를 통하여 업신여김을 當하지

않기를 바라는 �(希不悔�) 先行欲求가 있게 되고 行鳥

의 結果가 先行欲求의 實現‘與否에 따라 哀�不哀 �,
愁�不愁의 感情으로 表現되는 것이다 �.

喜와 찢은 잘되기를 바라는 愛의 心的 狀뺀에서

由來되는 것으로 行罵와 行罵의 結果以前에 愛로부

터 黨與를 통하여 도움받기를 바라고 �(希助 �) �, 居處

를 통하여 保護받기를 바라는 �(希保�) 先行欲求가 있

게 되고 行鳥의 結果가 先行欲求의 實現 與否에 따

라 喜�不喜 �, 樂�不樂의 感情으로 表現되는 것이다 �.
要約하면 欲이란 모든 感情이 由來되는 根源이지

만 感情은 아니며 뚫와 愛는 感情으로 分類되지만

홉愁哀樂에 앞선 次元의 感情이다 �.
그러므로 愛惡欲과 喜愁哀樂을 同一한 次元에서

다루어서는 안된다 �.
�@李濟馬의 感情分類의 �l�£�: 當性 與否와 意‘味
앞에서 性理學의 七情을 四象的 立場에서 檢討해

보았다�. 그렇다면 이들外의 感情의 表現들 郞 〈↑뿜

憂 ↑홈好 思 驚 恐 悲〉의感情들은 어떻게 分類되며

그러한 分類는 �l�£�: 當한 것인가 �?

이 물음에 答하기 위하여는 喜愁哀樂의 氣의 �l쩔
性과 意味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�.

〈圖表 �1�4�> 四情의 혔의 屬↑효과意味

感情이란 行罵의 過程이나 結果에 따라 나타나는

心的 狀態로서 感情의 發出과 함께 �A體內에는 氣

의 變化가 생기는 데 肯숲的인 結果의 境遇 氣가

차오르게 되고 �(喜�뺏 �, 否定的인 結果의 境遇 氣가

빠져나가게 된다 �. �(哀�愁�)

哀의 경우는 氣가 批抗없이 빠져나가며 愁의 경우

는 氣가 反撥하면서 빠져나간다 �. 홉의 境遇는 氣를

받아들이며 樂의 境遇는 받아들인 氣.를 훌縮시킨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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性理學의 七情以外의 表現은 〈健�憂�慣�好�思�恐

�驚�悲〉이며 이 中에서 思는 感情이 아니며 慣은

惡와 같은 意味이고 好는 愛와 같은 意味로 喜愁哀

樂에 앞선 次元의 應情이다 �. 憂�悲�뽑�恐�驚은 모두

否定的인 結果에 따른 感情이며 또한 批抗없이 빠

져나가는 境遇이다 �.
그러므로 서로간에 偏差는 있지만 이들은 모두 陽

中之陽에 屬하며 哀의 部類에 所屬되는 感情들이다�.
이와같은 方法論으로 여기서 다루지 않은 어떤

感情의 表現도 陰陽的 �l쩔性과 意味에 따라 哀愁喜

樂의 며情으로 分類되므로 東武의 四象的 感情分類

는 앓當하다고 할 수 있다 �.
또한 이상의 分析에 따라 東武의 四↑좁은感情의

-部傑念이 아니라 모든 感情을 包括하는 全體厭念

임을 알 수 있다�.

�i�l�l�. 結 論

四象醫學의 中心理論인 性情論의 合理性과 科學

性을 때明하기 위하여 體質發顯의 根據인 性情의

特徵이 形成되는 過程과 形成된 特徵에 따라 나타

나는 現象을 陰陽的 氣의 運動뼈�O面에서 分析하고

또한 四象的 感情分類의 앓當性 與否를 考察한 結

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�.

�1�. 性의 作用의 始作은 四魚中 어느 -흙로부터

始作되고 그것은 體質發顯의 最初의 因子를

構成하고 �, 性의 特徵에 따라 第 �2의 因子인

情의 特徵이 決定되며 性情의 特徵이 어울려

四象體質이 發顯된다 �.
�2�. 性情의 作用은 陰陽的 屬性에 따른 氣의 運動

이며 이는 合理的이고 科學的 法則에 따라나

타나는 現象이다 �.

性情의 運動에는 �3가지 法則이 作用한다 �.
첫째 �, 性氣의 彈弱의 形成法則 �.
둘째 �, 性情의 相互運動 法則 �.
셋째 �. 情氣의 運動法則 �.

�3�. 東武의 本體觀은 氣-元論이다 �.
�4�. 喜愁哀樂의 며�f좁은 感情의 -部械念이 아니라

모든 感情을 包括하는 全體傑念 �:이다 �.

要約하면 李濟馬의 性情論은 不確實한 觀念의 ��
述이 아니라 陰陽氣의 運動法則에 따른 確固한 根

樓를 가진 것으로 現象은 있되 그 實體를 把握할

수 없었던 形而上學의 精神領域을 검然現象이자 合

理的 氣의 運動原理로 分析함으로써 形而上學과 形

而 �F學의 境界를 무너뜨리고 하나의 領城으로 統合

했을 뿐만 아니라 精神現象의 鼎究를 根據를 提示

할 수 없는 不確實한 觀念과 思推 또는 直觀에 依

存하던 段階에서 氣의 陰陽的 屬性에 따른 合理的

自然現象임을 밝혀 科學的 �R究領城으로 이끌어낸

것이다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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